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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nous and asynchronous online classes. The main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included three 

major paths corresponding to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The first path involves the negative effects 

of social isolation on departmental belonging and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The second path 

describes the mediation effect of departmental belong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The third path regards the positive effect of parasocial 

interaction with preferred instructors on students’ belonging to the department. The study collected 

self-report online surveys from 120 undergraduate and graduate school students. Data analysis found 

that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ocial 

isolation. The mediation effect of belonging to the department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However, social isolation's direct effect 

was not significant when the effect of belonging to the department was controlled for.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effects of social isolation possibly exerted influence on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by lowering one’s sense of departmental belonging. On the other hand, university students’ 

belongingness to the department increased as they had higher levels of parasocial interactions with 

preferred instructors. This present research proposed that parasocial interactions with preferred 

instructors and social isolation would be variables that could independently affect students’ 

belongingness to their department, considering the in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m. The 

study’s main results indicate that university students’ belongingness to their department and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were negatively influenced by social isolation in the COVID-19 context. This 

implies that universities should take more efforts to reduce university students' social isolation. It was 

also meaningful that parasocial interactions through online classes could be an effective way of 

increasing students’ sense of belonging to their department.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at one’s 

sense of departmental belonging, where students perceive themselves as valuable and suitable for the 

department organization, is a crucial factor in continuing educ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Keywords: COVID-19, social isolation, parasocial interaction, department belonging,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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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0년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환경요인을 꼽으라면 단연 코로나19(COVID-19)

일 것이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4일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0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7,9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다(WHO, 2020, 12,

28). 코로나19 관련 연구는 2020년 전반까지만 해도 예방 행동이나(Naja & Hamadeh,

2020) 예방행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처럼(Lüdecke &von dem Knesebeck, 2020) 개인의

행동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사태가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어셔와 동료들은(Usher,

Bhullar, & Jackson, 2020)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격리가 교도소에

서의 처벌이나 비난에 비유될 만큼 생소하고 불쾌한 경험이며,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경험이 사

회적 유대감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선행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과소 평가된 공중 보건 위험’이라고 설명하며(Wu B, 2020), 특히 사회적 고립의 부정적인 영

향에 관한 논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Johnson, Pagano, Lee, & Post, 2018).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 사회적 고립감(social isolation)이 발휘하는 부정적인 영향력

을탐구하고실증적으로분석하는것에주요목적이있다.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 폐쇄나 온라인 학습으로의 전환과 같은 전례 없던 변화를

맞이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대학이라는 조직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위기로 작

용한다(Hamza, Ewing, Heath, & Goldstein, 2020). 캐나다에서 진행된 함자와 동료들의

연구(Hamza et al., 2020)는 1년에 걸친 종단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사회적 고립감이 기

존에정신건강 관련문제를경험한적이 없던학생들의정신건강악화로 이어질가능성을경고하

였다. 최근국내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우려하는 연구가 발표되

었으나(이동훈외, 2020), 국내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에 주목한 연구는많지않았

다. 성인 초기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사회적 관계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을 지니며(Erikson,

1968; Havighurst, 1972), 대학이라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사회적통합

을 경험한다(Tinto, 1987). 하지만 대학에 소속된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2020년 발생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학교출입통제,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같은 비자발적인 물리

적 격리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준거집단으로부터 분리되어 발생하는 고립의 감정이자(김

태형, 2014) 실제 고립되었다고 인식하는 사회적차원인(Vincenzi & Grabosky, 1987) 사회

적 고립감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사회적 고립감은 10일 미만의 고립 경험으로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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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력을발휘할 수 있으며(Brooks et al., 2020) 대학 생활적응의지표인 학업지속의도

(최성애·박주영, 2018)와 관련이 있다. 학업지속의도(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저

하는 대학이라는 조직을 이탈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고도볼수 있다(Bean, 1982). 특히 친밀

감과유대감을 기반으로한사회적 관계형성이청년초기인대학(원)생의주요발달과업임을 고

려할때(Erikson, 1968), 준거집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대학 조직에서 이탈한다면 사회적 고립

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Banerjee, & Rai, 2020; Stickely & Koyanagi,

2016).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대학(원)생의 조직 이탈을 의미하는 학업지속의도 저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관련국내연구는 자가격리나 사회적거리두기와 같은 물리적 격리 경험이 사회

적 관계형성을 위축시킴으로써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박용천외, 2020). 박

용천과 동료들은(2020)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활동이 중요하다고 강

조하면서온라인을통한상호작용이대안으로 작용할가능성을언급하였다. 이러한논의는두가

지측면의 연구가필요함을 설명한다. 첫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활동이 심리적 악영향을 보

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Polizzi, Lynn, & Perry, 2020),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경험하는 학

과소속감(sense of belonging)이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

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때학과소속감이

발휘하는매개효과를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대학에서 경험하는 온라인 수업을통한 상호작용

에주목한 연구가필요하다. 선행연구는 물리적인격리로인해 면대면상호작용이불가능한 상황

에서 온라인을통한 상호작용이 사회적 관계 유지활동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박용천외,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인물을 향해형성하는 친밀한 관계인 의사사회

적 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tion)을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교수자에게 적용하여, 학과소

속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해보고자한다.

대학은성인초기에 진입한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준거집단이될 수있으며, 대학조직의 주

요역할은 구성원의 소속감을높이고 사회적통합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Astin, 1993). 하지만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대

학생과 대학원생은오랜기간비자발적인 물리적 격리를 경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

황속에서 비자발적인물리적격리를 경험하는대학생과대학원생의 특수한환경에주목하여, 사

회적 고립감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분리해서살펴볼것이다. 사회적 고립감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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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경험하는 사회적상호작용이충분하지않을때발생하며(de Jong-Gierveld, 1987), 의사

사회적 상호작용은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다(Horton & Wohl, 1956).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감이 대학 조직 이탈을 의미하는 학업지속의도저하에 미치는 영향과 학과소속감의매개효

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비자발적인 물리적 격리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학과 교수

자의 온라인 수업에서형성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에 발휘하는긍정적인 영향력을

살펴볼것이다. 선행연구는 집단내에서 이루어지는커뮤니케이션이궁극적으로 해당집단에 소

속되려는욕구와 관련될수있다고보았다(Hall &Davis, 2017). 이연구는코로나19 상황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대학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대학

생과 대학원생의 학과소속감과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한다. 주요 연구 결과를 종

합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대학 조직내상호작용및커뮤니케이션

의필요성과구체적인방안을논의해보고자한다.

2. 이론적배경

1) 코로나19 상황 속 사회적 고립감과 학업지속의도

2020년에 발표된 여러 선행연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 사회적 고립감의 부정적 영향

력을 우려하였다(박용천 외, 2020; Hamza et al., 2020; Usher et al., 2020; Wu B,

2020). 타운젠트(Townsend, 1955)가 사회적 고립감을 논의할당시만 해도노년층이 가족이

나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는 현상을 언급하였으나,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감을 사

회적 연결망이나 의미 있는 집단 구성원과의 접촉 혹은 상호작용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한다

(Smith, Gavey, Riddell, Kontari, & Victor, 2020).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고립감이 단순

한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이아니라애착, 사회적통합, 가치의 확신과 같은 사회적 관

계의손상으로 인해 발생함을 의미한다(Weiss, 1973). 또다른선행연구는 사회적 고립감을 준

거집단으로부터 분리되어발생하는고립의 감정으로보았으며(김태형, 2014), 주관적으로고립

되었다고느끼는 정서적차원과 실제 고립되었다고 인식하는 사회적차원을포함한다는시각도

있다(Vincenzi & Grabosky, 1987). 즉, 자신이 원하는 만큼 친밀감의 수준이충족되지않았

거나,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의 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다(de

Jong-Gierveld, 1987). 과거에는 사회학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발생하는 사

회적 고립감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주영주·유나연·설현남, 2012), 최근에는 전 생애에 걸

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진다(김춘남·박승민·박승희·김서인, 2018).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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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노년층(조재희·조해영, 2017), 결혼이주여성(정혜원, 2020), 고독사 위험군으로 지목된

중·장년남성(박선희·최영화, 2020)뿐만아니라청년(박민선·정순둘, 2020)으로도 확대되고 있

다. 특히 대학생에 주목한 선행연구는(최윤정, 2012)성인초기에도 다양한 조건에 의해 사회적

고립감이발생할수있음을논의하였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에 주목했던 연구는 에릭슨(Erikson, 1968)이타인과의 친밀한 관

계형성을성인초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지목한점을 언급하였다(김재희·박은규, 2016). 에릭

슨에 따르면성인초기에는 친밀감혹은 고립감(intimacy vs. isolation)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즉, 이시기에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형성하지못하면 고립감으로 이어질수 있다. 성인

초기에 고립감과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면타인과의 관계에서헌신이나깊은 감정을 공

유하는 친밀함을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Weinberger, Hofstein, & Whitbourne,

2008), 해비거스트(Havighurst, 1972) 역시성인초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사회적 관계형

성을 제시하였다. 정혜원(2020)에 따르면 준거집단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되거나 사회적 관

계가 중단되는 등의 환경요인도 사회적 고립감을 발생시킬수 있다. 즉,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대학이라는 조직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사회적 관계가 중단된다

면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나 비대면 수업에참여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사회적 고립

감을경험할가능성을예상하게한다.

선행연구는 사회적 고립이 과소 평가된 공중 보건위험이며(Wu B, 2020) 특히사회적 고

립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논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Johnson, et al., 2018). 코로나19

로인한 장기간의격리경험이자신을 사회로부터더더욱격리하는악순환으로 이어질수있다는

우려의시선도있다(Banerjee, &Rai, 2020; Stickely &Koyanagi, 2016). 사회적고립감

의 악순환은 여러 선행연구를통해 논의되어왔다. 예를 들면, 사회적 고립감은 준거집단 구성원

과의 상호작용이충분하지않아서 발생한 것이기때문에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는 개인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문제도 스스로 감당해야하는 환경에놓인다(박진영, 2016). 사회적 고립감을 경

험하는 개인은 조직내에서필요한 정보나 사회적 관계 같은 자원을획득하기 어려우므로(김영

범, 2018),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면 결국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될 수

있다(안지영·김종남, 2017). 사회적 고립감이 결국사회적 관계를형성하지못하는 결과로 이어

져극단적인 사회적 고립(extreme social isolation)을초래할 수 있다는시각도 존재한다(박

미진, 2010).

대학생에 주목한 연구는 준거집단 구성원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충분하지않아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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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고립감과 대학 생활 적응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조옥희·황경혜, 2017). 특히 학업

지속 의도는 대학 생활적응의 지표이며(최성애·박주영, 2018), 빈(Bean, 1982, p.293)은 대

학생의 학업지속의도에퇴사 의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할 수 있는 예상 가

능성”이라고 설명하였다.빈(1982)의 논의에 따르면 대학생의 학업지속의도저하는 대학 공동체

구성원인 대학(원)생의 조직이탈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대학 공동체구성원인 선·후배

와의 상호작용은 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를낮추며(강명희·이은경·이응택, 2019), 학업을 지속

할 의향이 있는 대학 신입생은 대학 조직 구성원간의 의사소통및유대감 수준이높다(박은주·

이혜경, 2016).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자신이소

속된 학과에머무르려는 의도인 학업지속의도를저하시킬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대학(원)생의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다음과같은연구가설을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코로나19 상황속대학에서경험하는사회적고립감은대학(원)생의학업지속의도에

부적(-) 영향력을발휘할것이다.

2) 사회적 고립감과 학업 지속 의도의 관계에서 학과소속감의 역할

사회적 고립감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역기능으로 어딘가에 속해있다고 인식하는

소속감이저하되는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김태형, 2014). 매슬로우(Maslow, 1987)는 친밀

함과 유대감을 기반으로 타인과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보았다. 소속감을 사회적 유대감(Social

Connectedness)이라고 설명한 선행연구에서는타인과의 유대감이충분히형성되지못한 개인

이 소속된 집단이나 사회에게서 멀어지는 고독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Lee &

Robbins, 1995). 사회적 고립감은 준거집단 구성원과 신체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원하는 만큼충족되지않는 상태를 의미하며(Tomaka, Thompson, & Palacios,

2006), 소속감은 관계혹은 조직을 향한 개인의참여 과정에서 자신이 가치 있으며 적합하다고

느끼는 감정에 주목한다(Hagerty, Lynch-Sauer, Pausky, Bouwsema, & Colier, 1992).

특히 하거티와 동료들(Hagerty et al., 1992)은 가치 있는참여(valued involvement)와 적

합성(fit)을 소속감의두가지 구성요소로 지목하였다.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가치 있는참여는

조직이나 관계에서 자신이 가치가 있고필요한 존재이며 수용되었다는느낌을 의미하고 적합성

은 자신의 특성이 해당 조직에 연관되거나 보완된다는 인식에 주목한다. 굿이노(Goode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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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는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각학교에서 경험하는 소속감이 학업지속 의도에 영향력을

발휘한다고보았다. 특히자신이소속된 학교에적합하지않다고 인식하는학생은사회적 고립감

이 학교라는 조직에서의 학업중단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고립

감이학업지속의도에미치는영향에서소속감의영향력을고려해야할필요성을뒷받침한다.

학습자통합모형(Student Intergration Model: SIM)을 제안한틴토(Tinto, 1987)는

대학조직에서 경험하는상호작용이사회적통합을거쳐서학업목표나조직을 향한몰입을변화

시킬수 있다고 보았다. 학업중단이나 학업지속 의도를 상호작용론측면으로 논의한 연구역시,

부정적인상호작용 경험으로인해사회적통합에 실패하면학업을지속하기어려울수있다고설

명한다(송영아·김신애, 2019). 즉, 사회적 상호작용에 만족하지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사회적

고립감은 자신이 가치 있으며 적합한 존재라고느끼는 소속감을형성하기 어려우며, 더나아가

학업지속 의도의저하로 이어질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학과소속감이

대학 신입생의 학업중단 의도에 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송영아·김신애, 2019), 학과소속감은

대학생의중도탈락을 예방할수있는 선행변인이며(이영애, 2006), 학교라는 조직에서경험하는

구성원과의 사회적 관계가 만족스럽지못하면 소속감이저하되어 중도탈락으로 이어질수 있다

는 결과(석숙이, 2000)를각각보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

속의도에 미치는영향에서학과소속감이매개효과를발휘할 가능성을예상하게한다. 비대면으

로 실시하는 이러닝(e-learning) 수업에서 성인 학습자가 인식하는 고립감(정용균·김중렬,

2018; 주영주외, 2012)과 소속감(임연욱·이광희, 2003)이 학업지속 의도에 영향력을 발휘하

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외는 소속감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최우경·김진숙,

2014)는 이를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

과 학업지속의도의 관계에서 학과소속감의역할을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

하였다.

연구가설 2. 코로나19 상황속대학에서경험하는사회적고립감이대학(원)생의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영향에학과소속감은매개효과를발휘할것이다.

3) 온라인 학습에서 경험하는 의사사회적 상호작용과 학과소속감

틴토(1987)의 학습자통합모형에 따르면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통합의 선행변인이 될

수있다.즉, 코로나19 상황속대학에서비대면수업을비롯한사회적거리두기로인해고립감을

경험하는 학습자일지라도,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사회적통합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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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다. 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업에 주목한 선행연구(이의길·김윤정, 2015)는 교수자를 향한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을 적용하여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살펴본바있다. 하

지만 사회적 실재감은 미디어를통해매개된 상황에서타인의 현저성과 대인관계를 인식하는 것

에 주목한다(권성연, 2016; Short, 1976). 틴토가 제안한 학습자통합모형에 따르면 학습자의

사회적통합은 교수나 동료 학생과 같은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회적 고립

감과 학과소속감에 주목한 선행연구역시, 준거집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할필요성

을설명하였다(석숙이, 2000; de Jong-Gierveld, 1987; Smith et al., 2020).즉, 온라인수

업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실재감에 주목한 연구들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경험하는 상호작용을 논의

하기 어려웠다는 한계를 지닌다. 코로나19 상황 속대학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비대면형태의

온라인 수업을통해 교수자와 상호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수업은 정해진 장소에 교수자와 학습자

가모두모여서얼굴을마주 보는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의 비대면 수

업은 온라인에서 이미 만들어진 동영상을시청하거나 실시간화상 회의프로그램을통해 교수자

와 상호작용하는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교수자를 향

한의사사회적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tion)이발생할가능성을예상하게한다.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홀턴과홀(Horton & Wohl, 1956)이 개념화한 것으로, “직접얼

굴을마주 보지않더라도 미디어에 등장한 인물과마치 실제로 만난 친구처럼 친근한 관계를형

성하는 것”(이혜선·나은영, 2020, 85쪽)을 의미한다.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미디어를통해 자

신이 선호하는 인물에게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최양호, 1999; Nordlund,

1978; Rubin, Perse, & Pewell, 1987), 최근까지도 미디어 등장인물을 향한 친밀함이나 유

대감을 설명하기 위해 논의되어 왔다(Rihl, & Wegener, 2019; Sarah, Jayson & Tilo,

2019). 하지만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을 개념화했던호톤과그의 동료가연구한내용에 따르면 강

연 상황에서도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Horton & Strauss, 1957). 강연자와

청중 사이에 사회적 지위의차이가 존재하며 강연자가청중을 개별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울때,

강연을 듣는 청중은 마치 자신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 같은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Ballantine, 2005).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에관한메타연구에서도강연 상황에서 강연자를향

한 반 의사사회적 상호작용(semi-parasocial interaction)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Giles,

2002). 해당연구에 따르면 강연자와청중이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청중이 직

접강연자를 만나기 어려울때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학습 상황과 교수

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에 주목한국내연구는찾아보기 어려우나, 해외에서는 대학생에

게 동영상형태의 강의를 제공하였을때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형성된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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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보고되었다(Beege, Schneider, Nebel, &Rey, 2017).

원격교육에참여하는학습자는인터넷을기반으로교수자와상호작용하며, 온라인학습환경

의 상호작용에익숙해진 학습자는 정보를 교환하거나 사회적 유대감을형성할 수 있다(Arbaugh,

2000).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있다고 인식하는 소속감을 사회적 유대감이라고 설명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면(Lee & Robbins, 1995),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교수자를 대상으로형성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소속감으로 이어질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학습자와 교수자간에 발생하

는상호작용은복잡한학습환경에놓인학습자를사회적·학업적측면으로 지지해주는역할을한다

(Johnson et al., 2007). 학업환경에서 경험하는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학습자의 소속감과긍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것이다(Hoffman et al., 2003).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수자와의 상

호작용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수자와의 비공식적인 상호작용보다 학습과 관련된 공식적

상호작용이소속감의 유의미한선행변인이었다(Meeuwisse, Severiens, &Born, 2010). 코로

나19 상황속에서대학은사회적거리두기로인해교수자를직접만나기어려운상황에서정규수

업을대체하는형태의온라인수업을진행하고있다. 이에따라, 교수자를향해형성된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학습과관련된공식적인상호작용으로서학과소속감에영향력을발휘할가능성을예상

할수있다. 하지만학습자와교수자간의상호작용이소속감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연구들은대

부분면대면 상황에서의상호작용에주목하였다. 비대면상황속에서 발생한의사사회적상호작용

을 논의한 연구들은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을통해형성된 의사사회적 상호

작용과학과소속감의관계를살펴보고자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상황 속 온라인 수업을 통해 형성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대학(원)생의

학과소속감에정적(+) 영향력을발휘하는가?

Figure 1. Proposed model of present study



코로나19 상황속대학에서의사회적고립감과의사사회적상호작용의역할연구 15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주요 가설과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대학에재학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

로 이용 가능한 집단에 의존하는 비확률표집을 실시하여 자기기입식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 자료수집 방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거나솔직한 응답을 유도할필

요가있다면익명성이보장되는자기기입식온라인 설문조사를활용하는것이더적절할수있다

는 선행연구를참고하였다(송인덕·조성겸, 2013). 설문 대상자모집은 세 가지 방법을통해 이

루어졌다. 첫째, 서울소재사립대학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 대상 수업을담당하는 교수자에게

설문조사 진행에 관한 동의를 구한뒤, 온라인 설문조사 주소를 공유해서 설문조사참여를독려

하였다. 이과정에서설문조사에참여한대학생에게는 약간의추가점수(extra credit)가부여되

었다. 둘째, 국내대학에재학 중인내국인 대상 온라인커뮤니티와외국인 유학생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에 설문조사 주소를각각공유하여참여를독려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2020년 12

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하였으며총 129부의 응답이 수집되었다. 18세에서 35세를성

인초기로 본 선행연구에 근거하여(Havinghurst, 1972), 수집된 응답가운데 18세-35세에 해

당하지않는사례(4개)를제거하였으며해외대학에재학중인사례(2개)역시제거하였다.

선행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가 전통적인 방법인 지필형태에 비해더정교한 연구 설계 방

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김우영·이태헌·장

재윤, 2019). 본 연구는 불성실한 응답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일관성 척도(inconsistency

scale)를 사용하여,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업경험 여부와 자신이 경험한 온라

인 수업의형태에 관한 문항을각 1개씩배치하였다.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업

을 동영상형태와 온라인 실시간형태(예: ZOOM혹은 Webex)로 설명하고, 자신이 경험한 온

라인 수업의형태는 의사사회적 상호작용형성대상인 선호하는 교수자의 수업에 관해질문하였

다. 답변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자신이

선호하는전공 교수자의온라인수업은동영상혹은온라인실시간형태에 해당하지않는다고응

답한 사례(3개)가 있었기에 분석에서 제거하였다. 이러한내용을 종합하여국내대학에재학 중

인 대학(원)생 120명을 본 연구의표본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최근 언론보도에서국내대학에

재학 중인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했다고 보도한바있다(유소연, 2019, 12, 2). 선행연구역시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고립감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으므로(양징르함·김사훈, 2019; 이채식,

2012), 본 연구에서는외국인 유학생도 분석대상에포함하되국적에 따라더미변수(내국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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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tor n %

Total 120 100

Gender
Male 42 35.0

Female 78 65.0

Nationality
Resident 86 71.7
Foreigner 34 28.3

Graduate

Undergraduate 1st year 23 19.2
Undergraduate 2nd year 31 25.8
Undergraduate 3rd year 22 18.3

Undergraduate 4th year 14 11.7
Master’s programattendance 29 24.2

Ph.D. ProgramAttendance 1 0.8

Online class format of preferred
instructor

Video 46 38.3
Real time on-line 54 45.0

Both 20 16.7

Participation period to preferred
instructor's class

less than a semester
(first time on this semester)

58 48.3

More than 1 semester and less than 2 semesters 48 40.0
More than 2 semesters and less than 3

semesters
5 4.2

More than 3 semesters and less than 4
semesters

4 3.3

More than 4 semesters and less than 5
semesters

2 1.7

More than 6 semesters 3 2.5
Face-to-face communication
experience with preferred

instructor

Have experience 44 36.7

Not have experience 76 63.3

Student activities
Participating 34 28.3

Non participating 86 71.7

Part-time work on campus
Participating 22 18.3

Non participating 98 81.7

Major

Humanities 44 36.7
Nature 6 5.0

Social Sciences 29 24.2
Engineering 4 3.3

Fine Arts and Athletics 22 18.3
Not applicable 15 12.5

University area

Seoul 91 75.8

Gyeonggi 3 2.5

Gangwon 8 6.7

Chungcheong 10 8.3

Jeolla 1 0.8

Gyeongsang 2 1.7

Busan 1 0.8

Dae-gu 2 1.7

Daejeon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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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1) 처리하였다.표본의연령평균은22.73(S.D.= 2.53)이었으며연구문제와가설 분

석에는SPSS 27.0을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변인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 예상되는 환경요인에 관한 문항을추가로

배치하여통제 변인으로활용하고자했다. 예를 들면, 의사사회적 상호작용형성대상인 선호하

는 학과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형태에 관한 문항을배치하였다. 분석 결과 66명(55%)은 선호하

는 학과 교수자의 동영상형태 수업을, 74명(61.7%)은 온라인 실시간형태의 수업을 경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해당문항의답변은각각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선호하는 인물에게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다르게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한 선행연구를참고하여(최양

호, 1999; Nordlund, 1978; Rubin et al., 1985),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기간이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통제하고자 리커트5점척도

를활용하여측정하였다. 이외에도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와의 대면 소통경험, 교내근로참여

여부, 학생활동참여여부에관한측정문항을배치한뒤더미변수로변환하였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고립감

선행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을측정하기 위해 ESLI 척도를 사용하였다(최윤정, 2012).

성인의 사회적 고립감을측정하기 위한 ESLI(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척도는 정서적 고립감(8문항), 사회적 고립감(7문항), 정서적외로움(8문항), 사회적

외로움(7문항)까지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빈센치와 그래보스키(Vincenzi &

Grabosky, 1987)는ESLI척도를제안할당시사회적고립감과사회적외로움, 정서적고립감과

정서적외로움을 함께측정하는형태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해당연구에서임상 집단이아닌일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는 고립감과외로움이높은 상관관계를 보여두요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본연구에서는이희령(1997)이번안한내용을바탕으로정서적고립

감(8문항)과 사회적 고립감(7문항)을 연구내용에 맞게재구성하여 리커트 4점척도를 이용해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체문항대상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재값이낮은 4개

문항을 제거하고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나눌만큼 친한 사람이 없

다.’, ‘코로나19 상황속대학에서나에게는날이해해주려고노력하는사람이없다.’ 등의11개문

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11개 문항은점수가높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강하게 발생함을 의미하

며,크론바흐알파계수는.93으로사회적고립감을측정하기적합한문항임을확인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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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소속감

대학생의 사회적 소속감에주목했던 선행연구(김지영·정세영·김은지, 2019)는 사회적 소속감측

정 도구인 PSSM(Psychological Sense of School Membership)척도를활용해서 학교소속

감을살펴본바있다. PSSM척도는굿이노(1993)가 개발하였는데, 학교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진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편안감(12문항)과 자신이 조직의 일부분이라

느끼고 다른구성원에게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애착(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척도를대학생에게 적용한 선행연구(김지영외, 2019)에서 전체문항의 신뢰도 계수는.89

로 나타났다. 본 연구도 해당척도를활용하였으며 전수경(1999)이 번안한내용을 주제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적재값이낮은 문항을 제거한 결과, ‘나는 문제가 생겼

을때상담할 수 있는 교수님이 있다.’, ‘나는 학과에서많은활동을 하고 있다.’와 같은 5개 문항

이분석에 사용되었다. 리커트 7점척도를사용한학과소속감측정 문항은점수가높을수록학과

소속감도강하게경험함을의미하며, 분석에사용한 5개문항의크론바흐알파계수는.85였다.

(3) 학업지속의도

대학생의 학업지속의도를살펴본 선행연구(Namin, 2003)는 학과에서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이

나 학습 방해요소극복의지 등과 관련된 6개 문항으로 학업지속의도를측정하였다. 국내에서는

해당문항을 이명화(2015)가 번안·수정한내용으로간호대학생의 학업지속의도를살펴본 연구

가 존재하며(최성애·박주영, 2018), 해당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는탐색적 요인분석결과수용가능한 적재값을보인4개 문항을분석에사용하였으며, 구체적

인 문항내용은 ‘내가 소속된 학과에서졸업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나는내가 소속된 학과

에서 공부를그만두고싶다(역)’ 등이었다. 리커트 7점척도를 사용한 4개 문항의크론바흐알파

계수는.77로학업지속의도를측정하기양호한문항임을확인할수있었다.

(4) 의사사회적상호작용

본 연구는 의사사회적상호작용을측정하기 위해루빈과동료들(Rubin et al., 1985)이뉴스캐

스터를 대상으로측정했던 20문항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 맞게재구성하는 과정에서내용상 적

합하다고보기 어려운 5개문항(예:나는 가끔뉴스방송중에내가좋아하는뉴스캐스터에게말

을 건다,내가 가장좋아하는뉴스캐스터가휴가 중일때그립다)을 제거하였고, 15개 문항가운

데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수용 가능한내적타당도를 확보한 6개 문항을 분석에사용하였다.

문항내용은 ‘내가좋아하는 학과 교수님은 온라인 수업을통해 나와 함께한다’, ‘내가좋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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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수님이 온라인 수업에서 하는말은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 등이었으며, 리커트 7점

척도를사용한6개문항의크론바흐알파계수는.85였다.

4.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연구문제와가설들을 분석하기전, 정규성과독립성을확인하기위한 기술통계및상관관계 분석

을 진행하였다. 주요 변인의 평균값은 사회적 고립감 2.17(SD = .68), 학과소속감 4.17(SD

= 1.29), 학업지속의도 5.55(SD = 1.08), 선호하는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4.50(SD= 1.20)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80에서 .16, 첨도는 -.40에서 1.03으로 정규성가

정을 충족하는 수준이었다(George & Mallery, 2010; Kline, 2005). 상관관계 분석 결과

(<Table 2> 참고), 사회적 고립감은 학과소속감(r = -.51, p < .001) 및학업지속의도(r =

-.37, p < .001)와 유의미한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선행연구는 상관계수가 .5이상인

요인을 분리하는 것은바람직하지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Pett, Lackey & Sullivan, 2003).

통제변인을추가한사회적고립감과학과소속감의편상관계수분석결과, 상관계수는 .5미만으

로 나타나(r= -.41, p < .001)두변인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양호하다고판단하였다. 의

사사회적 상호작용과 학과소속감(r= .27, p < . 01), 학과소속감과 학업지속의도(r= .46, p

< . 001) 사이의정적상관관계역시통계적으로유의미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및변인간의 관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요인을별도

로측정하여통제 변인으로 사용하고자했다. 이를 위해더미 변수로 변환한 변인은독립표본

T-검정으로 집단간차이를살펴보았고, 연속형변수는피어슨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독립표

Table 2. Result of th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variables

1 2 3 4

1. Social isolation 1

2. Parasocial interaction -.06 1

3. Sense of belonging -.51*** .27** 1
4.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37*** .12 .46*** 1

M 2.17 4.50 4.17 5.55

S.D. .68 1.20 1.29 1.08

skewness .16 -.69 .07 -.80

kurtosis -.40 -.17 -.38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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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T-검정 결과(<Table 3> 참고), 성별, 국적, 대면 소통, 학생 활동, 교내근로에 따른주요

변인의차이가 유의미하였으므로각변인을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반면,표본의 학력을 학

부생과 대학원생으로 분리하여더미변수화한뒤각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살펴보았을때집

단간평균값차이는 유의미하지않았으므로, 학력은통제 변인에서 제외하였다. 의사사회적 상

호작용은 온라인 실시간 형태 수업 경험(해당없음 m = 4.21, 해당함 m= 4.68)과 동영상

형태 수업경험(해당없음m= 4.75, 해당함 m= 4.29)에 따른유의미한차이가 나타났으나,

교차분석 결과 강한 상관관계가 발생하였다(r = .71, p < .001). 상관계수가 .5 이상일 경우

두요인을 분리하는 것은바람직하지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Pett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을높이는 경향을 보인 온라인 실시간형태 수업경

험을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의 수업에참여한 기간은 사회적 고립감

(r = -.34, p < .001), 학과소속감(r = .20, p < .05)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Table 3. Result of analysis of difference in mean value of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control variable 
(independent T-test)

Variables Group
Levene’s test

m t p
F p

Social
isolation

Nationality
Resident

2.93 .090
2.03

-3.73 .000
Foreigner 2.52

Face-to-face experience
Not have

3.79 .054
2.52

4.66 .000
have 1.96

Student activities
Not

applicable 3.32 .071
2.29

3.24 .002
Applicable 1.86

Sense of
belonging

Gender
Male

.03 .855
4.49

1.99 .049
Female 4.00

Face-to-face experience
Not have

3.39 .068
3.50

-4.72 .000
have 4.56

Student activities
Not

applicable .01 .908
3.97

-2.88 .005
Applicable 4.69

On-campus part-time
Not

applicable .05 .871
4.04

-2.32 .022
Applicable 4.74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Face-to-face experience
Not have

3.41 .067
5.20

-2.71 .008
have 5.75

On-campus part-time
Not

applicable .00 .955
5.43

-2.49 .014
Applicable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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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학과소속감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는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학과소속감의매개

효과를살펴보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통제 변인을추가한 다중회귀분석으로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바론과케니(Baron & Kenny, 1986)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

용하여매개효과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 상황 속대학에서경험하는사회적 고립감

은 학업지속의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β = -.33, p < .01) 연구

가설1이채택되었다(<Table 4>의Model 2참고).

사회적 고립감, 학과소속감, 학업지속의도의 관계를 위계적 회귀분석으로살펴본 결과(위

의 <Table 4> 참고), 사회적 고립감은 학과소속감에 부적 영향력을 발휘하며(<Table 4>의

Model 5 참고) 학과소속감은 학업지속의도에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의 Model 3 참고). 즉, 독립변인인 사회적 고립감이매개 변인인 학과소속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β = -.44, p < .001),매개 변인인 학과소속감은 종속 변

인인 학업지속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β = .42, p < .001). 연구가설 1을

Table 4. The main variable's relation analysis results(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V: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Model 1 Model 2 Model 3

b t p VIF b t p VIF b t p VIF

Gender(Male=0) .05 .25 .804 1.08 .04 .22 .830 1.08 .16 .84 .404 1.1

Nationality
(Resident=0)

-.07 -.29 .770 1.18 .14 .58 .561 1.28 -.14 -.66 .513 1.19

Student activities .15 .67 .505 1.05 -.02 -.11 .915 1.11 -.05 -.22 .824 1.10

On-campus
part-time

.50 1.94 .055 1.05 .48 1.95 .054 1.05 .35 1.45 .149 1.07

Real time on-line
class

.13 .64 .525 1.10 .05 .23 .818 1.12 .08 .41 .680 1.11

Participated period .06 .70 .487 1.14 -.01 -.12 .903 1.23 .04 .46 .645 1.15

Face-to-face
experienced

.40 1.82 .071 1.23 .24 1.10 .273 1.29 .09 .43 .670 1.37

Social isolation -.53 -3.19 .002 1.48

Sense of belonging .35 4.39 .000 1.33

△R²
F

Durbin-watson

.05
1.93

.12
3.11**
2.18

.19
4.38***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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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 Sense of belonging

Model 4 Model 5

b t p VIF b t p VIF

Gender(Male=0) -.32 -1.39 .167 1.08 -.33 -1.59 .115 1.08

Nationality
(Resident=0)

.21 .82 .412 1.18 .53 2.18 .031 1.28

Student activities .55 2.29 .024 1.05 .28 1.26 .212 1.11

On-campus
part-time

.42 1.51 .134 1.05 .39 1.54 .125 1.05

Real time on-line
class

.15 .66 .510 1.10 .02 .08 .939 1.12

Participated period .07 .70 .487 1.14 -.04 -.50 .620 1.23

Face-to-face
experienced

.88 3.65 .000 1.23 .63 2.77 .007 1.29

Social isolation -.83 -4.79 .000 1.48

△R²
F

Durbin-watson

.20
5.23***

.33
8.34***
2.02

DV: Intention to continue education

Model 6 Model 7 Model 8

b t p VIF b t p VIF b t p VIF

Gender(Male=0) .05 .25 .804 1.08 .04 .22 .830 1.08 .14 .72 .473 1.10

Nationality
(Resident=0)

-.07 -.29 .770 1.18 .14 .58 .561 1.28 -.02 -.08 .935 1.33

Student activities .15 .67 .505 1.05 -.02 -.11 .915 1.11 -.11 -.51 .614 1.13

On-campus
part-time

.50 1.94 .055 1.05 .48 1.95 .054 1.05 .36 1.53 .129 1.07

Real time on-line
class

.13 .64 .525 1.10 .05 .23 .818 1.12 .04 .22 .828 1.12

Participated period .06 .70 .487 1.14 -.01 -.12 .903 1.23 .00 .03 .976 1.23

Face-to-face
experienced

.40 1.82 .071 1.23 .24 1.10 .273 1.29 .06 .26 .792 1.38

Social isolation -.53 -3.19 .002 1.48 -.29 -1.65 .101 1.79

Sense of belonging .29 3.34 .001 1.60

△R²
F

Durbin-watson

.05
1.93

.12
3.11**
2.18

.20
4.25***
2.14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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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는 과정에서독립변인인 사회적 고립감이 종속변인인 학업지속의도에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부적(-)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므로, 바론과케니가 제시했던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가정을모

두충족한다고볼수 있었다. 이에 따라, 바론과케니가 제시한(Baron & Kenny, 1986) 위계

적회귀분석과 소벨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여학과소속감의매개효과를살펴보았다.독립

변인인 사회적 고립감과매개 변인인 학과소속감을 동시에투입하였을때(<Table 4>의 Model

8참고)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않았으나, 학

과소속감이 학업지속 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유의미하였다(β = .35, p < .01). 소벨테스

트결과(Z = -2.73, p < .01)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과소속감

의매개효과가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연구가설 2가채택되었으며, 사회적 고립감의 직접효과

는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3)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은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통제 변인을추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을독립변인으

로투입한모델(F : 11.29, p < .01, Durbin-watson: 2.11)의 설명력은 26.7%였으며 선호

하는 학과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학과소속감에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

력을 발휘하였다(β = .28, p < .01). 이전 분석에서 사회적 고립감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사

이의 상관관계가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않았기때문에, 두변인은 학과소속감에독립적으로 영

향력을발휘하는선행변인임을확인할수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국내대학에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경험

하는 사회적 고립감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과

소속감의매개효과를살펴보았고, 온라인 수업을통해형성된 선호하는교수자를향한 의사사회

적상호작용이학과소속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업지

속 의도를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선행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이라는 조직에서의 상호작

용에만족하지못하여사회적고립감을경험한다면 중도탈락의도와같은대학 생활적응에영향

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던 선행연구를뒷받침한다고볼수 있다(강명희외, 2019; 박은주·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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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2016; 조옥희·황경혜, 2017; 최성애·박주영, 2018).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상황에서 대학에소속된대학생과대학원생은 비대면수업이나학교출입통제와같은비

자발적인물리적 격리를경험하고있다. 사회적관계나상호작용이 스스로원하는만큼충족되지

않으면 사회적 고립감이 발생하므로(de Jong-Gierveld, 1987), 이들이 경험하는 비자발적인

물리적격리는사회적 고립감으로이어질수있다. 본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대학에서경

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업지속의도를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의표본은 4점척도로측정한 사회적 고립감의 평균값이 2.17이었으며, 국적및학생활동 여부

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의차이가 발생하였다. 외국인 유학생(m= 2.52)은내국인 학생(m=

2.03)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을더강하게 경험하고, 학생회나 동아리 같은 학생활동에참여하

고 있는 학습자(m= 1.86)는그렇지않은 학습자(m= 2.29)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을 약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국내대학에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가운데외

국인 유학생이나 학생활동에참여하고 있지않은 학생들에게 주목해야하며, 이들의 사회적 고

립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이라는 조직에서의 상호작용을촉진하기 위한 대안이필요함을 강

조한다.

선행연구에서 ‘과소 평가된 공중 보건 위험(Wu B, 2020)’이라고 설명할 만큼 사회적 고립

의부정적인영향력을논의한연구는많지않았다(Johnson et al., 2018). 본연구는코로나19

상황속 대학에서경험하는사회적고립감이 대학생이나대학원생의학업지속 의도저하로이어

질수 있다는결과를보고함으로써논의를확장하였다. 장기간의 격리경험은정신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Stickely & Koyanagi, 2016), 사회로부터 자신을더욱격리하는 고립의 악

순환으로 이어질수 있다(Banerjee, & Rai, 2020).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고립감이 대학

공동체구성원인 대학(원)생과 대학 조직에 발휘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설명한다. 대학생과 대

학원생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은 학습자 개인의측면에서 주요 발달과업을성취하지못하는 결

과를초래할 수 있다. 성인초기의 주요 발달과업은 친밀함과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형성하는 것으로, 준거집단으로 작용하는대학에서사회적 관계를획득하지못하면극단

적인 사회적 고립(박미진, 2010)으로 이어질가능성이 있다. 대학 공동체에서도 대학생과 대학

원생이경험하는 사회적고립은학업지속 의도를낮춤으로써결국조직을 이탈하는결과로이어

질수 있다. 대학에 주목했던 과거연구들은 학습과 대인관계성장을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여 구성원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돕고 소속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Astin,

1993).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캠퍼스 폐쇄나 온라인 학습으로의 전환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큰 도전이며, 사회적 고립감을 장기간경험한다면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수 있다(Hamza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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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20).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속 의도저하로 이어질수 있음을

논의한 본 연구의 결과를참고하여, 대학 조직 구성원간에 상호작용하며긍정적인 대인관계 경

험을쌓을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논의할필요가있다.

둘째,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

칠때학과소속감은매개효과를 발휘하였다. 즉, 사회적 고립감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학과

소속감을낮춤으로써학업지속 의도에 영향력을 발휘한다고볼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구

성원간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못하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수 있으며, 소속감저하를통

해 부정적인영향력을 발휘한다고설명한 여러선행연구를뒷받침한다(석숙이, 2000; 송영아·김

신애, 2019; 임연욱·이광희, 2003; 정용균·김중렬, 2018; 주영주 외, 2012; 최우경·김진숙,

2014). 사회적 고립감은 준거집단 구성원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못한 상태를 의미

하고(Tomaka et al., 2006), 학과소속감은 학과라는 조직내에서 자신이 가치있고필요한 존

재이며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감정을 의미한다(Hagerty et al., 1992).즉, 사회적 고립감이 증

가하면 학과내에서 자신이 가치가 있고필요한 존재이며 조직에 적합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워지

고, 소속감저하는 조직 이탈을 의미하는 학업지속의도저하로 이어질가능성을시사한다. 이 연

구에서 학과소속감의 영향을통제하였을때사회적 고립감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않았던 결

과는 주목할필요가 있다. 즉, 대학(원)생 스스로 학과라는 조직에 가치가 있고필요한 존재이며

적합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다면, 대학 공동체구성원의 학업지속 의도를

향한사회적고립감의부정적인영향력을일정부분상쇄할가능성이있다.

셋째,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학과소속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환경에서 경험하는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학습자의 소속감에긍

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한 선행연구(Hoffman et al., 2003; Meeuwisse et al.,

2010)를 뒷받침한다.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미디어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으나

(Rihl, & Wegener, 2019; Sarah et al., 2019), 선행연구는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

호작용이 형성될 가능성도 언급하였다(Ballantine, 2005; Giles, 2002; Horton &

Strauss, 1957). 특히 동영상형태의 강의에 주목한 연구는(Beege et al., 2017) 온라인 학

습환경에서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형성된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해당연구의 결과를 확장해서, 선호하는 교수자를 향해형성된 의사사회적 상호

작용이학과소속감증진과같은긍정적인영향으로이어질수있음을논의하였다.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

의 유의미한 선행변인이며, 대학(원)생의 학과소속감이 학업지속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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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대학 조직에게 실무적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대학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대학(원)생

의 학업지속의도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학과소속감을높일 수 있는 대안이필요하다. 소속감은

조직구성원 스스로가이조직에가치가 있고필요한존재이며적합하다고 인식하는감정에주목

한다(Hagerty et al., 1992). 즉, 이 연구는 대학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대학(원)생에게 자

신이학과라는 조직에가치가있고필요한 존재이며적합하다고인식할수 있는사회적상호작용

이필요함을시사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상황 속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최소

화하기 위해 면대면 상호작용을 강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온

라인 수업에서 형성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을 높이는 대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선행연구는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복잡한 학습환경에놓인 학습자를 사회적·학업

적으로 지지하며(Johnson et al., 2007), 학습관련 상호작용은 소속감의 선행변인이 될 수있

다고 설명하였다(Meeuwisse et al., 2010). 선호하는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역

시학과소속감을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반영하여, 온라인 수업에서라도

대학(원)생 스스로 자신이 학과라는 조직에 가치가 있고필요한 존재이며 적합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관련커뮤니케이션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선행연구는 미디어를활용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상황처럼면대면 상호작용이어려울때사회적 관계를향한욕구충족을 보완하는것에그친다고

강조하였다(Jarzyna, 2020).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대인관계에 관한 비현

실적인 기대가형성되어, 현실에서의 사회적 관계형성과 유지는오히려 어려워질수 있다는 것

이다(Tukachinsky & Dorros, 2018). 본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감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

상관관계는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않았다. 대면 소통경험 여부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 학과소

속감, 학업지속의도의평균값은 유의미한차이를보였으나 의사사회적상호작용의평균값차이

는 유의미하지않았다. 이에 따라,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과 미디어를통해 경험하는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독립적인두개의 변인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즉, 선호하는 교

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면대면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대체하는 것이아니

라,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학과소속감 증진에 기여하는 새로운 방안으로서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과 학업지속 의도의 관계에

서 학과소속감의매개효과, 선호하는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에 미치

는 영향을각각논의하였다. 국내대학에재학 중인 20세-35세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

인 설문조사로 120명의 응답을 수집하여 연구문제와 가설을 분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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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과 의사사회적 상호

작용을 논의하였다. 즉, 코로나19 종식이후 면대면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연구결과를 다

시한번살펴볼필요가있다. 본연구의설문조사는코로나19에대응하기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던시기에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각대학의 비대면 수업역

시이전의 감염병 사태에서는찾아보기 어려웠던 특수한성격의 물리적 격리 경험이었기때문에,

각변인을측정하고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환경요인이 영향력을 발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는 코로나19처럼외부 요인에 의해 사회적 관계를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사회적 관계형성을 향한욕구충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

(Jarzyna, 2020). 이에따라, 선호하는 학과교수자를향한 의사사회적상호작용이학과소속감

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면대면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적용해보는 후속연

구가 이루어지길기대한다. 면대면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후속연구는 대학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두가지 유형으로 분리하고, 면대면 상호작용과 온라인 학습을통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역할을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선행연구는 온라인에

서의 상호작용이 학습자에게 더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Arbaugh,

2000). 면대면으로 진행하는 학습환경에서는 특정 학습자가 토론이나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독점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상호작용이익숙한 학습자에게는능동적인참여를 요구하는 온라인

상호작용이더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후속연구

에서는 대학에서 경험하는 학업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에 면대면 상호작용과 온라인 학습에서 경

험하는의사사회적상호작용을적용하여영향력을비교해볼수있을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가국내의 대학에재학 중인모든학습자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

다. 본 연구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대상 온라인커뮤니티및수업에서 설문조사 주소를 공유하는

등다양한노력을기울였으나, 이용 가능한집단에의존하는 비확률표집을실시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에필요한 최소표본이

100명이며(박원우·손승연·박해신·박혜상, 2010), 독립변인이 1개이고 표본 크기가 50명, 100

명, 150명인매개효과 분석에서바론과케니가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과 소벨테스트가 상대적

으로더보수적인 결과를도출할 수있다는 선행연구(Caron, 2019)를각각참고하였다. 이처럼

매개효과분석을 위한최소조건을충족하여 주요연구가설및연구문제를살펴보았으나주요결

과를일반화할 만큼표본의크기가충분하다고보기는어렵다.표본의크기가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은 이 연구의 분명한 한계이지만,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의 부정



28 한국언론학보65권2호(2021년4월)

적인 영향력을살펴본초창기 연구라는점에서 의의를찾고자 한다. 후속연구는표본크기를 확

대하고 다양한 특징을 고려한 할당표집을 실시하여 주요 결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면, 이 연구의표본은인문사회계열학과에 소속된대학(원)생이 60%이상을차지하고있다. 학

문 분야에 따라 중요한 상호작용의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승정, 2017)를참고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결과가 학문 분야에 따라 어떠한차이를 보이는지살펴볼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용 가능한 집단에 의존한 비확률표집 과정에서내국인 학생과외국인

유학생의차이를더미변수로변환하여통제 변인으로설정하였다.내국인 학생에비해외국인 유

학생이 상대적으로더높은 수준의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여, 후속연구는 할당표집을실시하거나더욱큰규모의답변을 수집하여집단간비교분석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간비교분석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의차이를살펴보는 방향으로

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각집단의 특성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살

펴보는것도매우흥미로운연구가될것이다.

셋째,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을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확장한 후속연구가필요하다. 이 연구는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미디어를통해 선호하는 인물에

게 자주노출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점을참고하여(최양호, 1999; Nordlund, 1978; Rubin

et al., 1985), 자신이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에서형성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동일시·관심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지닌다(최양호·김

봉철, 2006). 이러한 결과는 동일시와 관심도에 따라 학과의 여러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

호작용이 다른수준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설명한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는 여러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수준을폭넓게측정하여 주요 결과를 다시분석해볼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학과의 여러 교수자를 향한 동일시와 관심도 수준에 따른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차이를

살펴볼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는 코로나19 상황처럼 면대면 상호작용이 어

려운 상황에서 대학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촉진의 구체적

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습자가 가장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에게초점을

맞추어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을측정하였으나, 후속연구는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과 교수자를복

수로 선정하여각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서

살펴볼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학습자의 선호도와노출빈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여 의

사사회적 상호작용과 학과소속감에 발휘하는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한다면, 다양한 교수자의 특

성을고려한의사사회적상호작용및학과소속감증진방안을논의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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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고립감과 의사사회적상호작용의역할에 주목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 있다. 특히성인초

기 학습자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속 의도저하라는 부정적인

결과를초래할 가능성을 논의하였고, 온라인 수업에서형성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과소속

감 향상으로 이어질가능성도살펴보았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서대학이라는 조직의구성원은사회적고립감이라는또다른차원의공중 보건위기를경험하고

있다. 특히성인초기 학습자는 친밀함혹은 고립감이라는 사회적 위기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사회적 고립감의 심각성은 주목받지못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

의 부정적인 영향력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긍정적인 영향력을 논의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

은위기속에서발생하는다양한상호작용의중요성을다시한번짚어보는계기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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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의 사회적 고립감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 연구

학과소속감과 학업지속의도를 중심으로

이혜선

(서강대학교신문방송학과박사과정)

ZHOU NAN

(서강대학교신문방송학과박사과정)

조재희

(서강대학교지식융합미디어학부부교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학은 캠퍼스 폐쇄나 온라인 학습으로의 전환과 같은 유례없는 변화를 맞이하였

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감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나, 사회적 고립감의 부정적

인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

는 사회적 고립감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발휘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학과소속감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 온라인 학습을 통해 형성된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과 학과소속감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연구문제와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

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20명의 답변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은 학과소속감과 학업지속의도에 부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사회적

고립감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과소속감은 매개 효과를 발휘하였는데, 학과소속감의 영향력

을 통제하였을 때 사회적 고립감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

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고립감은 학과소속감을 통해 학업지속의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시

사한다. 반면, 온라인 학습을 통해 형성된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대학(원)생의 학과소속

감에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사회적고립감과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두 변인은 학과소속감에 독립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행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구체적으

로 논의하였으며, 온라인 학습을 통해 형성된 교수자를 향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대학(원)생의 학과소

속감을 높이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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